
10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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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Job Characteristics and Psychosocial Distress of Atypical Wo r k e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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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job characteristics (work demand, deci-
sion latitude, and job insecurity) and psychosocial stress levels of typical workers in the parent
firm, to those of atypical workers in subcontracted firms. In addition the risk factors for psy-
chosocial stress of atypical workers are evaluated.

Method: The study design was cross-sectional, and 1,713 shipbuilding workers (681;  typical
workers, 1,032; atypical workers) were recruited. A structured-questionnaire was used to asses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and psychosocial stress levels. We used the chi-
square test for univariat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In univariate analys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moking, hobby, insuffi-
cient sleeping, work hours per week, quitting, unemployment, job demand, job decision latitude
and job insecurity. The job strai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typical workers than in the
typical workers. The proportion of iso-strain groups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atypical
workers than typical workers. Using psychosocial stress as the dependent variable, multiple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After adjustment for sociodemographic factors, unemploy-
ment, quitting, employment type, job demand, job decision latitude and job insecurity were all
found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sychosocial stress. 

Conclus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psychosocial stress of atypical workers is related to
job characteristics such as job insecurity and labor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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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I M F로 인한 경제불

안과 국가경쟁력 상실로 인한 고용불안정과 노동이

동현상의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위기 이후 매출액 감소에 따른 감량 경

영, 경제위기에 따른 분위기 변화, 부서 통폐합 등

기업조직 혁신 및 구조조정 등이 중요한 고용조정

동기로 작용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근로자 파견법 시행으로 고착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크

게 확산됨으로써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수

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 근로( a t y p i c a l

work, contingent work, nontraditional work,

nonstandard work)란 그 범위와 형태에 있어 아

직 합의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

이 경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장기간의 고용형태가 형

성되어 있지 않거나 최소한의 노동시간이 비체계적

인 방법으로 바뀔 수 있는 고용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P o l i v k a와 Nardone, 1989).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02년 하반기에 상용직 비중이

4 8 . 3 %이었고, 임시직은 34.3% 일용직은 1 7 . 4 %로

비상용직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의 규모를 넘어서

고 있다. 그러나‘상용직’가운데서도 비정규직 근로

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비상용직 개념

은 비정규직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은 거의 모두 통계청 집계

에서는 상용직에 포함되고 있으며, 고용사업주와 사

용사업주가 분리돼 있는 간접고용 형태는 기업의 덩

치 줄이기 식 구조조정에 따른 분사와 외주화 등의

아웃소싱으로 인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증가는 무엇보다도

고용의 탄력적 조절을 위한 노동 유연화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더욱이 기업의 탄력적 고용전략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는

입사에서 퇴사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조건들이 구조

화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의 불안정화와 차별이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 문

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조직혁신을 통해 생산

과정이 외부화되면 이를 넘겨받은 하청기업에서는

원청기업에서 생산이 진행되었던 때보다 낮은 비용

으로 동일한 혹은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해야만 이

윤을 남길 수 있고, 따라서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의 노동조건과 임금수준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또

한 생산의 외부화는 기존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

리를 해체시키고, 필요에 따라 취업과 퇴직을 반복

할 수 밖에 없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된

다. 이러한 노동의 불안정화는 노동과정, 노동력 재

생산, 노동시장에 중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방식으

로 작용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존재조건을 규

정하며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의 불안정화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

례는 외국의 경우 여러 연구자에 의해 보고된 바 있

다(Gore 등; 1981; Ferrie 등, 1995; Vahtera

등, 1997; Kivimaki 등 2000). 최근 Benach 등

( 2 0 0 0 )은 안정적인 직업에 비해 불안정한 직업은 근

로자로 하여금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하게 하고,

작업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감소시키며, 가족 및 그 근로자가 의존하

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건강에 위

해를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 o b b과 K a s l ( 1 9 7 7 )

에 따르면 고용 불안정은 실업과 비슷한 건강장애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이는 비정규직이 경험하게 되는

보상 및 처우에 대한 차별이 T h o i t s ( 1 9 8 3 )가 지적

한 것 처럼 업무과중이나 역할갈등 그리고 업무자율

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정

규직의 그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

을 위협하고 있다고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

정규직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는 산업의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경제침체 이후 고용불안정 시기의 영세

소규모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사회심리적

건강지표에 대한 보고(차봉석 등, 1998), 하청 근로

자들의 건강실태 조사 연구(조수헌 등, 2000; 최홍

렬 등, 2001)가 있었다. 최근에는 정리해고자의 정

신건강상태를 보고한 연구(조성애 등, 2003)가 있었

으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연구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비정규직

104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6 권 제 1 호 2004년

10-고상백  2004.3.24 9:53 PM  페이지104



105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그리고 직무불안정의 차이를 분석하고,

직무스트레스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이 연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2 0 0 3년 9월

1일부터 2 0 0 3년 1 2월 3 0일까지 조선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원청 사업

장 2개 회사의 정규직 6 8 1명과 하청업체 4 0개 회사

의 하청근로자,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 1 , 0 3 2명으

로, 총 연구대상자는 1 , 7 1 3명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

를 알린 후 조사자 직접 기입법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업적 특성,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등에

대하여설문 조사를하였다.

2. 조사 변수

1) 직무 스트레스 요인

Karasek 등( 1 9 8 8 )의 고용 특성에 관한 연구( U S

Quality of Employment Survey)에서 사용된 직

무내용 설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

J C Q )를 우리 나라의 근무 환경에 맞게 번역하여 사

용하였다(장세진 등, 2001). 직무 요구도는 5개 문

항, 직무자율성은 의사 결정 권한( d e c i s i o n

a u t h o r i t y ) ( 3문항)과 기량의 활용성(skill discre-

t i o n ) ( 6문항)의 9개 문항 총 1 4개의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리

고‘전혀 그렇지 않다’로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

게 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0 - 1 - 2 - 3점을 부여하였고

직무불안정(jon insecurity)의 설문 항목은 ’직업에

대한 평가‘, ’현재 직업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향

후 직장을 잃을 가능성‘ 3개 항목에 조사하였고, 각

각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위의 세 가

지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Karasek 등의 점수 산

정 방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였다. 직무요구도 점

수가 높으면 직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직무자율성 점수가 높으면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이 높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

활용성이 높음을의미한다. 

2)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Karasek 등( 1 9 8 8 )의 고용특성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수행된 직무내용 설문지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상사의 지지( 4항

목)와 동료의 지지( 4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

였다. 응답자로 하여금‘매우 그렇다’( 3점), ‘대부분

그렇다’( 2점), ‘조금 그렇다’( 1점), 그리고‘전혀 그

렇지 않다’( 0점)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

한 가중치 없이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으

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대한예방의학회에서 표준

화 방안으로 일반인의 정신건강 수준의 측정을 위해

개발된 장세진( 2 0 0 0 )의 1 8문항의 단축형 P W I ( S F -

P W I )를 사용하였다. SF-PWI는 4점 L i k e r t척도

( 0 - 1 - 2 - 3 )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점을 합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다. 높은 점수는 스트레스

가 높음을 의미한다.

3. 통계분석

직무요구도(범위; 12-48, 중앙값; 30), 직무자율

성(범위24-90, 중앙값; 56), 사회적지지(범위; 8 -

32, 중앙값; 20) 및 직업불안정(범위;3-11, 중앙값;

6 )은 각각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군과 낮은 군으로

나누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분포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업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일변량 분석으로 X2 검정과 t -검정

을 시행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인구

학적 특성(성,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무특성(근

무년수, 급여, 주 평균근무시간, 고용형태, 실직, 이

직 등),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사회적지지, 직업

불안정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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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원청 정규직이 6 8 1명이었고, 하청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직 및 계약직

을 포함한 비정규직이 1 , 0 1 9명이었다. 연령대별 분

포는 정규직의 경우 4 0대 이상이 7 3 . 7 %를 차지하고

있었고, 비정규직의 경우 20, 30대가 7 2 . 1 %를 차

지하였다. 최종학력은 정규직의 경우 고졸 2 7 6명

(44.3%), 중졸 2 3 1명(37.1%), 대졸 1 1 6명

(18.6%) 순이었고, 비정규직의 경우 고졸 6 9 4명

(67.2%), 대졸 2 0 6명(20.7%), 중졸 95(9.5%) 순

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자(유배우)가 정규직의 경

우 87.1%, 비정규직의 경우 6 0 . 6 %로 가장 많은 빈

도를 보였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이혼, 별거, 사별이

3 . 2 %로 정규직보다 다소 많았다. 근무기간을 보면,

정규직의 경우 1 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7 5 . 8 %로

가장 많았고, 5~9년이 1 1 . 7 %이었고, 2~4년이

3 . 9 %이었으며, 2년 이하는 8 . 7 %였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정규직과는 반대로 근무기간이 1년 이하가

3 0 . 1 %로 가장 많았으며, 1~2년은 17.3% 이었고,

1 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1 1 . 4 %에 불과하였다

(Table 1).

2. 조사대상자의 생활습관 및 건강관련 행위

조사 대상자 중 현재 흡연하는 경우가 정규직

( 5 6 . 8 % )보다 비정규직( 6 5 . 0 % )이 더 많은 분포를

보였고, 음주의 경우는 정규직( 7 7 . 2 % )과 비정규직

( 7 8 . 1 % )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운동은 비정규직

(24.7%) 보다 정규직( 3 0 . 6 % )이 다소 많은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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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Unit; N (%)

Variables Typical worker Atypical worker

Sex

Male 657 (96.5) 927 (91.0)

Female 024 (03.5) 092 (09.0)

Age(year)

~29 054 (08.1) 296 (33.4)

30~39 121 (18.2) 343 (38.7)

40~49 333 (50.0) 194 (21.9)

50~ 158 (23.7) 054 (06.1)

Education

Middle school 231 (37.1) 095 (09.5)

High school 276 (44.3) 694 (67.2)

University 116 (18.6) 206 (20.7)

Marital status

Single 075 (11.0) 366 (36.2)

Married 593 (87.1) 613 (60.6)

Others 013 (01.9) 032 (03.2)

Tenure(years)

<  1 yrs 033 (05.3) 292 (30.1)

1~2 021 (03.4) 168 (17.3)

2~4 024 (03.9) 236 (24.3)

5~9 073 (11.7) 163 (16.8)

10yrs ≤ 472 (75.8) 111 (11.4)

10-고상백  2004.3.24 9:53 PM  페이지106



107

보였다. 취미생활은 정규직이 훨씬 많은 비율로 하

고 있었으며, 비정규직은 과반수가 취미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91명( 9 . 1 )은 휴일 자체가 없어 취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면은 정규직 중 5 3 9

명( 8 2 % )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비정규직은

4 6 3명( 4 5 . 6 % )이 수면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Table 2).

3. 직업적 특성

우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정규직의 경우 대부분

( 8 8 % )이 4 5 ~ 5 6시간을 일하고 있었으며, 12% 정

도는 특근, 야근을 포함하여 주 5 6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4 0 . 9 %가 주당 평균 5 6

시간 넘게 장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주당 4 4시간 이

하도 1 4 . 7 %를 차지하였다.

실직 및 이직의 경험은 정규직의 경우 각각

6.2%, 16.3%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비정규직은

실직경험이 35.5%, 이직경험이 7 5 . 5 %가 각각 있다

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직의 경우 비정규직은 5회

이상 노동이동이 빈번한 경우도 1 4 2명으로 1 9 . 2 %

를 차지하고 있었다.

직무요구도의 경우 높은 집단이 정규직( 5 5 . 0 % )

보다 비정규직( 6 2 . 9 % )이 유의하게 많았다. 직무자

율성과 사회적지지의 경우 높은 집단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각각 유의하게 적었다. 직업불안정의 경

우 정규직의 경우 9 4 . 7 %가 안정적 집단에 속하였

고, 비정규직은 8 1 . 5 %가 불안정한 집단에 속하였다

(Table 3).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직업성 긴장수준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정규직의 경우 활동

적집단, 저긴장집단, 수동적집단, 고긴장집단의 순

이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고긴장집단, 활동적집

단, 저긴장집단, 수동적 집단의 순으로 분포의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고긴장집단의 경우 정규직

( 9 . 1 % )의 비해 비정규직( 3 3 . 5 % )이 훨씬 많은 분포

를 보였다. 고립된 고긴장집단(iso-strain group)

역시 정규직( 6 . 9 % )에 비해 비정규직( 1 6 . 1 % )이 유

의하게 많은 분포를 보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고상백 등·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Table 2. Life style and health behavior of study subjects

Unit: N(%)

Variables Typical worker Atypical worker p value

Smoking

Smoker 373 (56.8) 650 (65.0) 0.00

Non-smoker 166 (25.3) 235 (23.5)

Ex-smoker 118 (18.0) 115 (11.5)

Drinking

Yes 512 (77.2) 790 (78.1) 0.68

No 151 (22.8) 222 (21.9)

Regular exercise

Yes 68 (30.6) 251 (24.7) 0.08

No 154 (69.4) 767 (75.3)

hobby(Interest)

Yes 459 (67.4) 499 (48.9) 0.00

No 222 (32.6) 422 (42.1)

No rest day - 091 (09.1)

Sleeping

Sufficiency 539 (82.0) 553 (54.4) 0.00

Insufficiency 118 (18.0) 463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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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직무요구도와 직업불안정성

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유의하하게 높았으며, 직

무자율성과 사회적지지도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비정규직

이 정규직보다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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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Job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Unit: N(%)

Variables Typical worker Atypical worker p value

Work hours per week

~44 - 144 (14.7) 0.00

45~56 501 (88.0) 435 (44.4)

56~ 068 (12.0) 400 (40.9)

Experience of unemployment 

Yes 042 (06.2) 358 (35.5) 0.00

No 637 (93.8) 651 (64.5)

Experience of quitting

Yes 110 (16.3) 779 (75.5) 0.00

No 566 (83.7) 231 (22.4)

Number of quitting

1 99 (90.0) 148 (19.9) 0.00

2 11 (10.0) 194 (26.1)

3 - 182 (24.5)

4 - 077 (10.3)

5~9 - 104 (14.0)

10 ≤ - 039 (05.2)

Job demand

Low 278 (45.0) 357 (37.1) 0.00

High 340 (55.0) 605 (62.9)

Job decision lattitude

Low 143 (23.9) 476 (52.1) 0.00

High 455 (76.1) 437 (47.9)

Social support

Low 257 (41.2) 615 (63.2) 0.00

High 367 (58.8) 358 (36.8)

Job insecurity

Low 645 (94.7) 191 (18.5) 0.00

High 036 (05.3) 841 (81.5)

Job strain

Low strain group 162 (28.5) 164 (18.7) 0.00

Passive group 84 (14.8) 163 (18.6)

Active group 271 (47.6) 255 (29.1)

High strain group 52 (09.1) 293 (33.5)

% High strain group 52 (09.1) 293 (33.5) 0.00

% Iso-strain group 42 (06.9) 152 (16.1) 0.00

*Iso-strain group; high strain group + low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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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연령이 유의한 변수였으며 나이가 젊을

수록 스트레스가 높았다. 직무특성에서는 과거 실직

경험이 있거나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스

트레스가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직업적 특성에서는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직업불안정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Table 5).    

고 찰

전세계 노동시장 구조는 탈산업화, 기술혁신, 세

계화, 자유시장경제라는 명목하에 고용의 불안정화

라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1 9 9 8년 현재 전세계 근로자의 2 5 ~ 3 0 %에 달하는

근로자가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 유럽의 경

우 유연화된 고용이 1 9 8 5년에서 1 9 9 5년 사이에

1 5 %나 증가하였다(Benach 등, 2000). 이러한 노

동의 유연성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불안정

고상백 등·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Table 4. Comparison of the job characteristics and psychosocial stress between typical and atypical workers

Unit; Mean(standard deviation)

Variables Typical worker Atypical worker p value

Job demand 29.8 (4.8) 31.0 (05.9) 0.00

Job decision lattitude 60.9 (9.6) 54.3 (10.4) 0.00

Social support 20.7 (4.3) 18.7 (04.1) 0.00

Job insecurity 04.1 (0.7) 07.7 (01.8) 0.00

Psychosocial stress 19.6 (7.6) 21.8 (07.4) 0.00

Table 5. Multiple regression of psychosocial stress on selected variable

Variables Beta T

Sex(male/female) 0.017 0.380

Age -0.0144 -2.622*

Education 0.014 0.300

Marital status -0.029 -0.566

Wages 0.009 0.183

Unemployment 0.202 3.923*

Quitting 0.227 3.700*

Employment type -0.149 -1.977*

Work hours 0.028 0.635

Job demand 0.081 1.899*

Job decision lattitude 0.028 0.614

Social support -0.126 -2.741*

Job insecurity 0.628 6.482*

R2 0.148

F 6.536

p value 0.000

*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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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기 변동에 맞추어 노동력의 규모, 노동시간, 임

금 등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확보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으나, 기존의 고용관계를 변

화시킴으로써 제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모(母)기업이 생산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

처하고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청업체를 활용한

다는 점에서 모기업의 근로자보다 하청업체 근로자

들의 노동의 유연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청업

체는 모기업이나 비하청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저임금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고 생산비용을

낮추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홍장표, 1993). 상대

적으로 기술 숙련도가 낮아도 수행할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나 노동집약적 공정, 또는 위험도가

높거나 기피대상이 되는 작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

청화를 진행하고 있다(홍장표, 1993, 허민영,

1997). EU 보고서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소음,

진동, 위험물질, 반복작업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고,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건

강장해의 기전이라고 보고하고 있다(Benavides 등,

2 0 0 0 ) .

이처럼 모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에 노동력 구성이

달라지고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작업과정에 종사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에 따라 임금이 다르게 지불되

며 절대적 노동시간 및 노동환경에도 차이가 있으므

로 하청기업과 모기업간에는 전반적인 구조적 이질

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안정노

동자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다. 대부분의 불안정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만회하기 위해 하루 1 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장시간 노동은 불

충분한 회복과 삶의 질 저하를 통해 건강수준 저하

를 야기시키는데(Harma, 2003), Sparks 등

( 1 9 9 7 )은 메타분석에서 장시간 노동은 정신건강 악

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건강 저하와 연관성이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H u l s t ( 2 0 0 3 )의 체계적인

문헌고찰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유의하게 장시간 노

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중회귀분석에서 장

시간 노동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정규직에 비

해 비정규직이 장시간 노동하는 빈도가 많은 것을

반영한 것이지만, 단시간 노동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해석에 유의할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큰 흐름은 본 연구의

대상인 조선업종에서도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 조선업의 고용규모는 1 9 8 3 - 1 9 8 5년 7만명

이상의 수준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9 0년대 초반 조선업종의 경기가

불황을 벗어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최근 수주량 및 건조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

고 모기업의 근로자 수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을

뿐이다. 예컨대 조선업의 하청의존도를 보면, 모기

업 총 근로자 수 대비 하청 근로자 수는 1 9 9 0년

0 . 1 4에서 1 9 9 8년 0 . 2 6으로 증가하였고, 기능직 근

로자수 대비 하청근로자수는 1 9 9 0년 0 . 2 1에서 1 9 9 8

년 0 . 5 1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모기업 기능직 근

로자 수는 1 9 9 0년 3 4 , 7 0 1명에서 1 9 9 8년 38,088 명

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조수헌 등, 2000; 최홍렬

등, 2001). 이는 모기업이 불황기의 잉여인력에 대

해 주로 정규직 고용인원이 아닌 하청 근로자의 감

원을 통해 대응해 왔고, 주기적인 물량 증대에 대해

서는 노동강도의 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

해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임영일, 1993). 노동생산

성 향상을 통한 단위당 필요인력의 절감을 위한 노

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필요량의

증대 역시 상당부분 이를 통해서 해결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로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물량이 증가

할 경우에는 정규고용인원의 증가보다는 일시적인

일용직 및 하청 노동력의 동원을 통해 대응할 것이

며, 하청업체의 고용 불안정 및 노동력 이동 현상은

심화될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

자를 대상으로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과거 실직경험이 있거나 이

직 경험이 있는 비정규직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가 높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논의하

였듯이 모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

의 가장 큰 질적 차이는 고용의 안정성에 있고, 이는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직접적인 고용관계의 단절을 통해 야

기되는 대량실업, 비정규직의 확대, 고용불안은 노

동구조를 이중화하며 재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작업

량과 노동강도를 한층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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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다양한 기능 습득과

작업량의 증대 및 작업의 복잡성으로 정신적 피로가

증가하고 있고, 여유시간의 감소, 작업속도의 증가

및 노동강도의 강화로 스트레스는 더욱 증폭된다. 

유럽에서도 스트레스 관리지침에서 노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는 삶의 양념이 될 수도 있으

나 죽음의 키스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스트레스와 관련 새로운 위험의 등장으로

고용형태의 변화(다운사이징, 외주, 하청, 세계화)와

노동의 유연성 등을 예로 들고 있다(Levi 등,

2000). 영국에서는 안전보건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 한 결과,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스

트레스가 거론되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의 주요 원

인으로는 작업부담(74%), 인력감축(53%), 장시간

노동(39%) 등 이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직업적 특성에서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직업불안정이 높

을수록 유의하게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

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K a r a s e k의 연구모델을 검

증했던 연구결과( B r a u n과 Hollander, 1988;

K a r a s e k과 Theorell, 1990)들과 연관지어 볼 때

높은 직무요구도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장

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보고(Karasek 등, 1987)와도

비슷한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직업불안정이 설명력이 높은 변수로 채택

되었는데, 이는 노동의 불안정화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외국에 보고(Gore 등; 1981;

Ferrie 등, 1995; Vahtera 등, 1997; Kivimaki

등 2 0 0 0 )와 일치된 것으로 앞서 언급된 이직과 실직

등과 함께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의 사회

심리적스트레스에영향을 주는주요원인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만성적인

실업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인원 감소와 함께 진행되

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비

정규직 근로자들의 수에 비해 이들의 고용이나 복지

그리고 노동과정에서의 보건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

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정규

직 근로자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증가 원인을

밝히는 기초연구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한 단면연

구로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로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

가 있다.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객관적인 건강지표의

비교분석을 통한 비정규직의 건강문제에 대한 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요 약

목적: 이 연구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비

정규직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직무요

구도, 직무자율성, 그리고 직무불안정의 차이를 분

석하고, 직무스트레스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이 연구는 영남지역에 위치한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원청 사업장 2개 회사의 정규직 6 8 1명과

하청업체 4 0개 회사의 하청근로자,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 1 , 0 3 2명으로, 총 연구대상자는 1 , 7 1 3명이었

다. 자료수집 방법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

지를 알린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자

직접 기입법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업적 특성,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등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학력, 결

혼상태), 직무특성(근무년수, 급여, 주 평균근무시

간, 고용형태, 실직, 이직 등), 직무요구도, 직무자

율성, 사회적지지, 직업불안정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시행하였다.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업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일변량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

를 보인 변수는 흡연, 취미생활, 불충분한 수면, 근

무기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이직, 실직, 직무요구

도, 직무자율성, 사회적지지 및 직업불안성 등이었

다. 직업성긴장 수준에 따른 분포는 고긴장집단의

경우 정규직의 비해 비정규직이 훨씬 많은 분포를

보였고, 고립된 고긴장집단(iso-strain group) 역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유의하게 많은 분포를 보

였다.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연령이 유의한 변수였으며 나이

가 젊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았다. 직무특성에서는 과

거 실직경험이 있거나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 스트

레스가 높았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고상백 등·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10-고상백  2004.3.24 9:53 PM  페이지111



에서 스트레스가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직업적 특성

에서는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낮을수

록, 직업불안정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유

의한 결과를보여주었다

결론: 이 연구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심

리적 건강수준이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른 실직경험,

이직경험 및 직업불안정 등 다양한 직무스트레스 요

인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향후 객관적인 건강지표의 비교분석을 통한

비정규직의 건강문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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